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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엄진영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내국인 농업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량은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도 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 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됨. 그러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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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노동력 변화  

1.1.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세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전년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시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기와  2017년 

이후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 1995~2019년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 여건이 악화된 시기에 

완충 역할도 담당함.  

• 1998년과 2008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비농업부문 대량 실업으로 농업부문의 인력유입이 발생하

여 완충 역할을 하였지만, 일시적 현상이었음. 대부분의 시기에서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2017년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는 50대 농업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때문임. 2013~2016년 기간과 2016~2019년 기간을 비교하면, 2016~2019년 기간에  

50대 이상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표 1>.  

<그림 1>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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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KOSIS.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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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3~2016년과 2016~2019년 농림어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단위: 천 명

구분
고용 있는

자영자

고용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합계

2013~
2016

50대 -2.4 -40.5 -37.8 -1.8 0.8 1.2 -80.4 

60대 이상 1.5 -73.0 -33.5 0.2 -1.4 -8.4 -114.6 

2016~
2019

50대 1.1 1.2 4.5 1.6 -2.3 -7.1 -1.1 

60대 이상 13.7 59.6 44.7 2.1 3.3 -16.5 10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1.2. 농업 고용노동력 변화 추세 

농업부문 고용노동력은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감소하는 특성 

농업부문 고용노동력만을 구분해서 변화추세를 보면(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비교·분석) <그

림 2>와 같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음.1)

• 전체적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지만,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규모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농가 규모화

에 따른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고용이 증가함. 일용근로자 감소는 내국인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일용근로자 신규 인력 유입 발생이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림 2> 2004~2016년 종사상 지위별·월별 농업 부문 고용노동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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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하 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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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엄진영 외(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농가의 규모화와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초과수요 현상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 

201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따르면, 논벼 농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는 채소·산나물, 과수, 특용·약용 품목에서 가장 많이 고용됨. 

• 2015년에 농업부문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

하면, 이미 미등록 외국인이 농업부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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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수(내국인, 외국인)(2015년)

단위: 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비중 내국인 외국인(D) 외국인 비중

채소산나물(노지)   14,759   1,982 11.8    8,014    2,658 24.9 

채소산나물(시설)   16,589    2,667 13.9    10,908    6,132 36.0 

과수(노지·시설)  26,684   1,672 5.9    6,319      508 7.4 

특용약용(시설)      437     138 24.0    1,292    1,148 47.0 

특용약용(노지) 7,265     825 10.2    3,766      994 20.9 

원예(시설)    776      103 11.7      783      469 37.5 

원예(노지)    1,757       81 4.4   1,591      176 10.0 

기타작물(노지)      937     133 12.4     450      133 22.8 

기타작물(시설)      998     137 12.1     941     345 26.8 

주 1) 농업총조사에서 임시근로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인 자를 의미함. 

    2) 농업총조사는 일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가 없음. 

자료: 엄진영 외(2017);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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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2.1. 코로나19와 내국인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내국인 농업 고용노동력이 감소하고, 일손 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전망 

내국인 기준, 농업 고용노동력은 5~6월과 9~10월에 집중 투입되므로 내국인들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등의 우

려로 해당 시기 고용노동력 투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함. 

<표 3>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단위: 천 시간

월

노동력 원천

합계가족 노동 고용 노동 품앗이 자원봉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6,074.0 11,185.8 1,516.8 3,177.0 41.8 53.8 234.4 173.5 32,457.2

2 18,947.6 12,927.9 2,027.3 3,616.4 100.8 199.4 568.4 274.2 38,662.1

3 27,519.1 19,637.9 2,663.3 6,302.2 230.8 407.5 1,093.2 491.5 58,345.7

4 35,368.7 27,830.6 2,771.4 6,783.2 907.4 1,063.8 1,895.0 1,095.8 77,716.0

5 45,443.2 35,635.0 3,998.7 10,989.8 827.5 931.6 3,030.1 1,784.3 102,640.1

6 45,083.1 37,093.7 3,110.1 10,904.4 422.5 431.8 2,492.3 1,717.7 101,255.7

7 37,428.9 31,169.5 2,199.2 5,829.8 127.3 254.1 1,469.5 813.5 79,291.8

8 37,788.7 32,829.5 2,105.1 5,419.2 139.6 501.1 1,219.6 1,083.5 81,086.3

9 34,568.7 29,676.6 2,319.5 9,065.0 217.9 529.3 1,530.5 1,317.9 79,225.5

10 35,619.6 32,542.7 3,366.3 9,178.3 506.5 891.4 2,259.7 1,320.0 85,684.6

11 27,084.6 23,391.9 2,608.6 8,055.6 443.8 426.7 1,662.2 1,298.8 64,972.2

12 15,948.9 11,604.0 1,933.2 3,109.5 54.6 184.9 737.3 532.7 34,105.1

합계 376,875.1 305,525.3 30,619.6 82,430.6 4,020.6 5,875.4 18,192.3 11,903.4 835,442.3

자료: 엄진영 외(2018). 농가경제조사. 2017년.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상황 악화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실업률 

증가에 따라 이 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의 일시적 인력 유입 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 1998년 IMF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함<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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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실물·금융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농림

어업 취업자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런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므로 당장의 인

력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림 3> 분기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 비교(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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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0년 1/4분기~2019년 4/4분기).

2.2. 코로나19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량은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도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현재 합법적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인력이지만 그 수가 감소함.

• 고용허가제는 매년 도입 규모(Quota)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상용근로

자가 대상인 제도임.

• 계절근로자제도 마찬가지로 도입 규모(Quota)와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만, 임시근로자(3

개월 또는 5개월 고용) 대상 제도임.

<표 4> 농업부문 제도별 외국인 근로자 주요 출신국 및 입국시기

고용허가제(2020년 기준)

배정시기 1월(2,650명)  3월(1,590명)  6월(530명)  9월(530명)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중심 

계절근로자제(2019년 기준)

배정시기 상반기, 하반기에 배정/지자체 상황별로 상이함.

주요 출신국가
2015년 10월~2019년 누적, 필리핀(1,652명), 베트남(1,063명), 중국인(262명), 

몽골인(233명), 캄보디아인(169명)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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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가 노동력 투입시기와 일정 부분 맞물려 있

어,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한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부문임. 

•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은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한시적 근

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6년에 추산한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비율은 21.9%(E-9, 2016년)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미등록 외국인 국내체류 규모와 입국제한·

지연으로 인한 입국 규모 감소에 따라 달라질 것임.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감소

한 것으로 파악됨. 

• 우선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한시적 운영(2019년 12

월 11일~2020년 6월 30일)으로 인한 자진 신고·출국에 따른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공급 규모

가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초기를 제외하고는 국

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출국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상황은 발생 초기 출국 후 다시 입국하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과,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

국하여 한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의 입국제한으로 전체적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2.3. 코로나19 발생 후, 농림어업 고용 동향

전년 동월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월까지 모두 증가 

•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농림어업 1월 취업자 수는 총 78,840명 증가, 2월 취업자 수는 총 

79,520명, 3월 취업자 수는 134,181명, 4월 취업자 수는 72,997명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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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는 증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증가함. 

•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는 시기가 5~6월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취업자 수 증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움. 

• 다만, 일부 인력 부족 문제를 가족노동력 투입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코로나19 발생 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인력 소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에서의 고

용형태가 대부분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번기 고용노동력 부족 현상

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전년 동월 대비 농림어업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수 감소 폭이 커지고 있어, 농번기의 고용노동력을 

구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함.

• 4월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가 여전히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농업부문 인력 부족 현상을 일부 가족노동력 투입 증

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표 5> 2020년 농림어업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

사자
계

고용원 O 고용원 X

1월 7,097 -2,337 -2,879 5,349 48,017 23,594 78,840

2월 6,988 -4,740 -1,639 -1,615 58,521 22,005 79,520

3월 8,350 -4,998 -2,130 4,681 66,649 61,628 134,181

4월 7,258 -7,277 -8,059 -103 47,717 33,462 72,99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2019년. 2020년 

2.4.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애로 실태조사

□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

KREI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전년(2019년) 동월 대비 3월과 4월에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느꼈으나, 작

년 동월 대비 어렵다고 느끼는 농가 비율이 점차 증가함. 고용노동력 투입이 집중되는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는 농가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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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3월에 38.6%의 농가(전체 응답농가: 655농가)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4월에는 42.6%의 농가(전체 응답농가: 665농가)가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음. 

• 5월 일손 부족 예상에 대해서는 응답농가(709농가)의 59.1% 가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필요한 인력

을 구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음. 파종·정식기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전년 동월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김. 

<표 6>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명(%)

3월 4월 5월 

전년 동월과 동일함 395(60.3) 374(56.2) 284(40.1)

전년 동월보다 용이함 7(1.1) 8(1.2) 6(0.8)

전년 동월보다 어려움 253(38.6) 283(42.6) 419(59.1)

응답농가 계 655(100) 665(100) 709(10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는 밭작물과 과일·과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 농가는 4월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6%, 51.0%였

으나, 5월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0%, 79.1%로 상승함. 

• 축산 농가는 인력 수급이 전년 동월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월과 5월 사이에 77.5~78.5%로 나

타나, 연중고용에 따른 단기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밭작물 50.0 0.5 49.5 198 44.9 0.5 54.6 207 30.2 0.8 69.0 242

과일·과채 53.6 1.2 45.2 252 47.4 1.6 51.0 253 20.2 0.8 79.1 263

축산 78.5 1.5 20.0 205 78.5 1.5 20.0 205 77.5 1.0 21.6 204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품목과 지역별로 구분하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강원도에서,2) 축산 농가는 경상

북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응답 농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참고로 제주도는 응답한 농가가 1농가이므로, 해석에서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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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품목별·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강원
① 43.2 0.0 56.8 44 41.5 0.0 58.5 53 16.9 0.0 83.1 71

② 80.0 0.0 20.0 15 73.3 0.0 26.7 15 66.7 6.7 26.7 15

경기
① 54.7 0.0 45.3 53 45.5 0.0 54.5 55 31.0 1.7 67.2 58

② 78.9 5.3 15.8 38 81.6 5.3 13.2 38 83.8 2.7 13.5 37

충북
① 40.7 3.7 55.6 27 40.7 3.7 55.6 27 21.4 3.6 75.0 28

② 75.0 0.0 25.0 16 75.0 0.0 25.0 16 75.0 0.0 25.0 16

충남
① 33.3 0.0 66.7 15 13.3 6.7 80.0 15 6.3 0.0 93.8 16

② 76.9 0.0 23.1 26 76.9 0.0 23.1 26 76.9 0.0 23.1 26

경북
① 47.2 1.9 50.9 108 40.0 0.9 59.1 110 22.8 1.8 75.4 114

② 71.0 3.2 25.8 31 71.0 3.2 25.8 31 71.0 0.0 29.0 31

경남
① 69.7 1.3 28.9 76 64.4 2.7 32.9 73 32.3 0.0 67.7 93

② 80.0 0.0 20.0 20 80.0 0.0 20.0 20 85.0 0.0 15.0 20

전북
① 26.3 0.0 73.7 19 26.3 0.0 73.7 19 20.0 0.0 80.0 20

② 80.0 0.0 20.0 25 80.0 0.0 20.0 25 80.0 0.0 20.0 25

전남
① 56.1 0.0 43.9 107 52.3 0.0 47.7 107 26.9 0.0 73.1 104

② 87.5 0.0 12.5 24 87.5 0.0 12.5 24 75.0 0.0 25.0 24

제주
① 100 0.0 0.0 1 100 0.0 0.0 1 100 0.0 0.0 1

② 80.0 0.0 20.0 10 80.0 0.0 20.0 10 80.0 0.0 20.0 1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①: 작물재배업, ②: 축산업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코로나19 발생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크게 시현될 전망 

• 코로나 발생 이후 3월과 4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농가는 밭작물

(57.1%)과 과일·과채(68.5%)에서 비율이 높았음. 축산 농가는 작년 3, 4월과 비교할 때,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였음. 

<표 9>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4월)

단위: %, 명

동일함 용이함 어려움 응답 농가

밭작물 42.1 0.8 57.1 126

과일·과채 29.6 1.9 68.5 108

축산 76.3 2.2 21.5 93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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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 

축산농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일·과채와 밭작물은 인력소

개소와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함.  

• 축산 농가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

율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 제한·지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일손 부

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 중, 작년 3월, 4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농가들 

대부분은 인력소개소에서 보내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9.7%, 77.3%에 달함.  

•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보다 기존의 비공식적 고용 경로(인력소개소 이용, 지인 소

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코로나19 발생 이후 밭작물, 과일·과채 품목에서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

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전체 고용 외국인 근로자 대비 계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 자체가 낮고, 대부분의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력소개소에 속하거나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변화에 따

라 향후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표 10> 품목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고용센터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2.9 3.8 65.0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7.3 5.1 0.0 

인력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68.1 53.2 25.0 

지역 내 농작업팀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0.1 13.9 0.0 

지인(다문화가정 포함)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1.6 24.1 10.0 

응답 농가 138 79 20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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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후, 근로자 임금 변화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노임상승 현상이 발생

전년과 올해 3월 농가가 지급한 임금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과일·과채, 축산 품목에서 전년과 동일한 임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과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전년 3월과 올해 3월 동일한 농가 비율이 62.9%에서 

82.1%로 나타남.   

• 축산품목에서는 전년 3월과 올해 3월 임금을 비교할 때,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는 67.6%에서 83.6%

였음. 

• 밭작물의 경우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조사한 품목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50.0%에서 83.3%로 나타남. 작년 3월과 비교할 때 올해 3월에 지급한 임금이 상승한 농가 비율이 

16.7%에서 48.1%로 나타나, 밭작물에서 인건비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4월에는 인건비가 전년 4월에 비해 상승했다고 응답하는 농가 비율이 밭작물에서 주요하게 증가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건

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크게 나타남. 

• 밭작물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상승한 농가 비율이 높았고, 내국인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전년 4월과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 비율이 높았음.  

•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작업에 필요한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밭작

물 농가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보다 인력소개소, 지인 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즉, 밭작물에서는 인력소개소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

모가 전년 4월에 비해 적어, 임금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음. 

• 과일·과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과 4월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이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가 밭작물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을 감안하면,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을 아직 체감하고 있지 않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 5월과 9~11월 인력 수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축산은 연중 고용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단기 인력 부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로 인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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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코로나19 발생 이후(3월, 4월) 근로자 지급 임금 변화 

전년 동월 대비 3월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83.3 16.7 12 1.2 82.1 16.7 84 0.8 83.6 15.6 128

외국인남성 10.9 50.0 39.1 46 10.1 69.6 20.3 69 3.9 68.0 28.1 153

내국인 여성 0.0 51.9 48.1 27 3.1 71.9 25.0 96 1.5 67.6 30.9 68

외국인 여성 2.7 54.1 43.2 37 7.1 62.9 30.0 70 4.8 71.0 24.2 62

전년 동월 대비 4월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70.6 29.4 17 1.4 76.4 22.2 72 1.8 78.9 19.3 114

외국인남성 7.3 45.5 47.3 55 9.8 68.3 22.0 82 2.6 65.8 31.6 152

내국인 여성 0.0 54.8 45.2 31 5.7 72.6 21.7 106 1.5 69.1 29.4 68

외국인 여성 2.6 46.2 51.3 39 10.2 65.9 23.9 88 6.2 67.7 26.2 6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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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인력 수급 대응 과제  

 1.1. 공공 농업고용서비스(일자리 소개·알선) 강화와 지원 확대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 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코로나19가 현재 국내외로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에 따른 농업 고용노동력 규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체 농업 고용노동력 규모 감소를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기존의 공공 농업고용서비스(농산업인력중개센터, 농촌고용중개센터, 지자체별 고용중개센터 등)를 

강화하여 해당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소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농번기 때 타 산업 부문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의 인력 유입 또는 

실업상태에서 농업부문으로의 유입이 일정 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력 수요와 공급 연

결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 알선·소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 자영업부문에서 실업 위기에 있는 도시민이 일시적으로 농촌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금격차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민의 농업노동력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농가 측면에서는 비슷한 노임을 지불

하여야 하는 불일치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함.

1.2. 농업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농가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애로요인이 존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보완 방안이 필요함.  

• 정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감소를 완화하고자, 3월 30일부터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또는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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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고용허가제(E-9)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 취업 대기 외국인을 1년 미만 단기 근

로 형태로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현장에서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부문 한시적 취업에 대한 농가의 인

지도가 매우 낮아,3)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대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0일 추가 연장하였으나, 제조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부문 취업을 여전히 꺼려하고 있음.4)   

• 두 제도 중 현실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방문동거(F-1) 비자 외국인들의 농업부문 

취업 정책에 대해 농가와, 특히 다문화이주민 및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1.3. 농작업 인력 건강관리 체계 마련 필요 

농작업 환경은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 

농작업은 농번기철(4~6월, 9~11월)에 일시적·대규모로 인력이 투입되므로,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사업장 위생관리 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농번기철에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일부 작업단에서는 주산지를 따라 광역단위로 이동하기 때문

에 감염자 발생 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고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될 개연성이 있음. 

• 현재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감염 관리 체계와 사업장 위생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

지 않음. 농번기 시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 내의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입국 외국인 근로자 및 현재 농업부문에 체류·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함. 

• 현재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스템인 고용허가제(E-9)에서는 입국 전 건강검진을 하고 입

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재실시하지만, 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계절근로자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해당 지자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해당농가로 이동’ 과정에 

입국 후 건강관리 교육이 없음.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장에서 건강 관련 교육 실시 방안 검토가 필요함. 또한, 농가의 사업장 위생 

관리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더불어 손 세정제 사용과 마스크 필수 착용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함.   

3) 2020년 5월 둘째 주~셋째 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가 대상 인터뷰 결과임. 

4) 2020년 5월 고용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임. 농업부문에 비해 제조업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 취업하기로 되어 있는 외국인 근

로자들은 최대한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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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지 

설문조사는 총 800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화설문으로 실시함. 설문조사 대

상 농가는 봄철(3~5월) 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 설문조사 응답 농가의 품목과 지역분포는 <부표 1>과 같음. 설문조사 응답 농가 품목은 밭작물 307

농가, 과일·과채 263농가, 축산 205농가로, 총 775농가임. 

<부표 1>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품목과 지역분포 

단위: 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밭작물 63 31 10 7 15 61 8 111 1 307

과일·과채 17 33 18 9 104 49 12 21 0 263

축산 15 38 16 26 31 20 25 24 10 205

계 95 102 44 42 150 130 45 156 11 77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세부 품목과 농가 수는 <부표 2>와 같음.

<부표 2>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세부품목

단위: 명

품목 건고추 단감 돼지 마늘 배 복숭아 봄당근 봄무 봄배추

농가수 40 30 36 52 41 40 21 33 31

품목 봄양배추 사과 산란계 수박 양파 육계 젖소 참외 한우 호박

농가수 20 40 19 51 49 33 28 61 89 61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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